
고향으로의 회귀 
 

요즈음 전 세계의 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보건건강을 지키는 일과 

생계를 지켜야 하는 일 사이에서 인도 정부 

역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매일 

신규확진자수가 4천명에 다다르지만 봉쇄만을 

고집할 수 없어 차차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먼저 고향으로 보내는 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 고향으로의 회귀 ::: 
 

인도의 경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의 첫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1차 봉쇄 

기간이 지났지만 4월 14일에 누적 확진자수가 

10,453명으로 3월 29일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뒤 16일 만에 10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봉쇄를 풀지 

못하고 2차로 봉쇄를 5월 3일까지 19일간 

연장하였습니다. (현재는 3차 봉쇄로 5월 

17일까지 봉쇄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봉쇄가 연장되자 일터와 거처를 잃고 고향에 

돌아갈 날을 꼬박 기다려 왔던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기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4천만명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 급여를 받지 못하고 

돈이 바닥난 노동자들은 굶주림과 아사 상태에 

몰리고 맙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차역에 

몰려들어 고향에 보내 달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 집 임대료를 낼 돈이 없다” 

“음식도 충분히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며 

항의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40일간의 봉쇄가 지속되었습니다. 

40일간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의 경계를 드나들 수 없고 도로와 철로가 

봉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노동자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12세 노동자의 귀향 

 
◀ 12세 소녀 자말로 

 

12세의 자말로 마드캄 

이라는 소녀는 

처음으로 친척과 

친구들과 집을 떠나 텔랑가나 주에 있는 고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봉쇄가 연장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두 달 동안의 일을 

마치고 4월 16일에 일터를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 봉쇄 기간에 고향을 찾아 가는 이주노동자들 

 

차티스가르 주에 있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13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100Km 거리를 

3일 간 걸었습니다. 감시자들을 피해 숲길을 

이용해야 했고 이동 중에 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 집에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극심한 복통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탈수현상과 영양 결핍이 심했다고 합니다. 4월 

18일에 소녀는 전해질불균형과 탈진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느 이주 노동자는 그가 일하던 델리에서 

1,200Km 떨어져 있는 비하르 주의 고향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4일간 여행을 계속한 후 4월 30일 저녁에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샤자한푸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밤이 지나 아침에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검결과 만성 폐병이 

사인이었습니다.  

 

고향을 향한 6일간의 긴 여정 

 
◀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한 자전거들 

 

6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봉쇄로 인하여 

4월 25일 새벽에 그들의 일터가 있는 

구자라트 주의 수라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6일에 걸쳐 자전거를 타고 4월 30일 

저녁에 935Km 거리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아직 

고향 집에 도달하려면 3일 동안 320Km의 

거리를 더 달려야 했지만, 고향이 위치해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전인 4월 29일에 마디야 프라데시 주를 

통과해야 했는데 검문소를 피해 깊은 숲 

지대를 통과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고 사원에서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그들의 신원과 행선지를 묻기도 했고 

어떻게 봉쇄 기간에 자전거를 구했는지 물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을 

피해야 했고 이들은 동행인이라는 의심을 

피하려고 각자 50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시는 일 때문에 구자라트 

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봉쇄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았습니다. 저의 가족은 작은 

농장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곳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수백 킬로미터 또는 천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각자의 고향으로 찾아가고는 것을 

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귀의 

본능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히11.14,16) 

 

::: 긍휼의 손길이 닿는 곳 ::: 

 
◀ ㅁㅎ자와 구호품을 

받은 디네시(오른쪽) 

 

저희 N지역 순ㅂㅇ 

ㄱㅎ에 출석하는 

디네시 형제 역시 

일용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후로 

일감이 없어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ㅁㅎ자는 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와서 양식을 

가져가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는 돈도 양식도 

전혀 없었고 오토바이를 빌릴 수 없어 

14Km의 거리를 걸어서 와야 했습니다. 그는 

아침 6:30에 출발하여 3시간이 넘어 오전 

9:45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형제가 

걸어서 왔다는 말에 프라사드 ㅁㅎ자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ㅁㅎ자는 그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형제는 

양식이 담긴 짐꾸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5Km 정도 걸은 후에 지쳐서 걷기 

힘들다고 ㅈ님께 도와달라고 ㄱㄷ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행선지를 

묻고 그를 그의 마을까지 오토바이로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 ㅅ자들에게 전달할 구호품을 준비하고 있다 
 

순ㅂㅇ ㄱㅎ에서는 15명의 식량이 다급하게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들과 과부들을 대상으로 

구호물자를 전달했습니다. 한 꾸러미에 2만원 

정도 지출한 구호품과 채소구입비로 5천원 

정도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구호품을 

받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ㅎㄷ교를 추종하다가 91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급을 주는데 ㅅ자들은 

제외시키고 있어 봉쇄 기간에 가난한 ㅅ자들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봉쇄 기간 34일 

동안 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5일간이 지난 후에 ㅅ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점검하여 그들에게 생계를 위한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호품을 

받은 15명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있지만 제한된 자금으로 인하여 그 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생계가 어려운 ㅅ자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다 



 

궁핍한 불ㅅ자들을 향한 긍휼 

 
▲ 구호활동을 

나선 ㅅ자들 
 

저희 에덴 

ㄱㅎ에서는 

ㄱㅎ에는 

나오지 않는 

불ㅅ자들이지만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ㄱㅎ의 ㅈㄹ와 청년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습니다. 6개의 구호품 상자를 준비하여 

불쌍한 이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이들이 1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날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구호품을 받은 

걸인은 3년 전만에도 

백만장자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부지를 

팔아서 거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술과 

사치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그는 공립학교의 

통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참된 부를 

주시는 생명의 ㅈ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줌(Zoom)을 통한 금식ㄱㄷ ::: 

 

봉쇄 기간 동안 집회가 금지되어 온라인을 

이용하여 ㅅ자들이 금식ㄱㄷ에 동참하고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 봉쇄 기간의 ㅁㅎ자의 일과 ::: 

 

저희 ㅁㅎ자들은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기에 전화나 온라인을 통하여 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ㅁㅎ자는 봉쇄 기간에도 

ㅅ자들을 위하여 간결한 설ㄱ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쇄의 시간을 지내는 

ㅅ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과 진리를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ㅁㅎ자가 기록한 훈련원의 

강의노트 
 

사라바나 라는 ㅁㅎ자는 

ㅁㅎ자훈련원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ㅁㅎ자들을 집회장소에 

모아 가르칠 수 없지만 강의 내용을 준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강의를 틈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난한 ㅁㅎ자들을 위한 지원 ::: 
 

◀긴급지원금에 대한 

ㅁㅎ자들의 감사편지 
  

저희 ㅁㅎ자들은 몇몇 

후원처와 더불어 

ㄱㅎ로부터 공급되는 

ㅎ금에 의존하여 살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3월 

22일부터 집회가 금지된 이후 ㅁㅎ자들은 

ㅎ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0여명의 ㅁㅎ자들을 대상으로 문의하고 

상담한 결과 가운데 14명의 ㅁㅎ자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월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이들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ㅁㅎ자들의 가정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ㄱㄷ제목 ::: 
 

* 봉쇄 기간 동안 ㅁㅎ자들과 ㅅ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 이들의 필요가 계속 공급되도록 

* 위기의 때에 가난과 시련에 직면한 

불ㅅ자들이 1님께 돌아오도록 
 

저희 4역을 위한 ㄱㄷ와 지원과 동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ㅈ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곽요한.심은혜 드림 (2020년 05월 13일) 


